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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광 한빛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대해 9년만에방사선이건강에미치는

영향을재조사한다

지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상대로갑상선

암피해보상소송을제기한영광지역주민은향

후 재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79회

회의에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

련해보고했다고 25일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912011년 진행됐던 원

전종사자및주변지역주민역학조사연구에따

른후속조치다

당시정부는서울대학교의과대학안윤옥교수

팀에의뢰해원전인근거주민 3만6000여명을대

상으로 원전과 암 발생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했

다

이 조사에서는원전과인근주민의암발병위

험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신뢰성 논란이 일어났고 2013년부터 2

년간 펼쳐진 후속 연구에서 서울대 백도명 교수

팀은 연관성이없다는결론을내릴수없어추가

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

원안위는 지난 1991년 조사에서 제외한 기존

암 환자 소아청소년 등 민감 연령층까지 포함

해광범위하게전수조사를한다는방침이다

지난연구는원전인근 5km이내에사는만 20

세 이상 건강한 성인과 그외 지역민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환자나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대상은 영광군 홍농읍 주민 7300여명

(3400세대)을 비롯한원전인근 5 내 거주하는

주민 1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아

및 청소년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므로 방사선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연령층이라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본격적인조사는내년부터들어갈것으로보인

다

원안위는 올 상반기 안으로 공청회설명회 등

을통해세부계획을수립하고연말까지법령개

정등조사설계를마칠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실제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해 5년단위로추적조사를이어간다

조사는개인별설문조사를통해가족력 음주

흡연 여부 등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고 거주지와

원전과의거리 지형 요인등을종합한피폭선량

평가를추가해연구신뢰성을높이기로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현재 갑

상선암을앓고있는영광주민 34명등전국 1336

명이 소송중으로 이번 기회에정부는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밝혀내고 주민 안

전과후손들을위한건강대책등도마련해야한

다고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전국원전인근주민 11만여명

건강영향평가 9년만에재실시

추위가물러가자잠잠하던미세먼지가다시기승

을부리고있다

이틀간 광주전남을 덮친 미세먼지는 중국대륙

에서 남서풍을 타고 내려온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유입된오염물질이뒤섞여있다는게기상전문가들

의설명이다

25일 한국환경공단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주의 초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는 ▲농성동 112㎍㎥▲주월동

102㎍㎥ ▲서석동 96㎍㎥ ▲두암동 96㎍㎥ ▲

오선동 95㎍㎥등을기록했다

광주는 이날 나쁨(51100㎍㎥)등급으로 나타

났다 일평균농도는 95㎍㎥로 초미세먼지(PM2

5)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시발령되는

주의보수준의농도를내내유지했다

이날 광주는 초미세먼지 첫 관측을 시작한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3월 일평균으로는 가장 진한

농도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전남의 동

부권역시이날밤 10시를 기해초미세먼지주의보

가발령됐다

이대행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26일바람이불면서 미세먼지가 주춤하다가 27일

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전남이 인구 10만명 당 새롭게 발병한 결핵환자

수가전국에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됐다

2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결핵

환자신고현황에 따르면지난해새롭게결핵이발

병한환자수는전남 1503명 광주 703명이었다 전

남의 인구 10만명 당 결핵 신환자수는 796명으로

17개시도가운데 가장많았다 이는전국평균인

인구 10만명 중 55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광주는 482명을기록해전국 13위를기록했다

전남의 결핵 신환자 수는 지난 2015년 1657명

2016년 1515명 2017년 1503명으로 감소 추세다

광주는 2015년 803명 2016년 737명 2017년 703명

으로나타났다

결핵신환자중 65세이상노인은전체결핵신환

자 2만8161명 중 1만1798명으로 418%에 달했다

노인인구가많은전남이결핵에가장취약한것으

로보건당국은분석했다

지난 2011년 결핵환자가 3만9557명이 발병한이

후최근 6년간전국적으로결핵환자가하락세를보

이고 있다 신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으며

20대의 경우 2016년 3179명에서 2017년 2564명으

로 193%나 감소했다 외국인 결핵 환자는 1632명

으로전년(2123명) 대비 231%줄어들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 지난해결핵환자발생률 1위

65세이상418%광주 703명 13위

휴일덮친미세먼지내일다시기승

중국발국내오염물질뒤섞여

광주 3월 일평균농도 최고

노약자등호흡기건강주의를
영광 7300여명 포함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25일 오전 8시 29분 촬영한 위성 사진에 한반도를

뒤덮은미세먼지가고스란히찍혀있다 사진은고려대기환경연구소가확보해공개

했다 연합뉴스

먼지의공습

선거구전체세대의 87%에출판기념회초청장을

대량 발송한 장흥군수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

발됐다

25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흥군수

선거와 관련해 출판기념회 행사에 장흥군 2만266

세대의 87%인 1만7615세대에초청장을제작발송

한입후보예정자A씨와기획사대표B씨를지난22

일광주지검장흥지청에고발했다

A씨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B씨와

사전공모 자신의성명과사진이게재된초청장 1만

7615통을선거구민에게발송한혐의를받고있다

전남선관위는A씨의초청장대량발송의경우사

회통념상인정되는의례적인범위를벗어나선거에

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으로봤다 특히선관위

는 출판기념회 행사장 규모를 감안 사전에 주의사

항을설명했는데도 1000석미만규모의행사장에 1

만7000통이 넘는 초청장을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

했다고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

선거구에출판기념회초청장발송

장흥군수입후보예정자검찰고발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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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먼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남서서
먼바다(동) 서북서 0510 남서서

파고()
05

0510
05

0510

�바다날씨

먼바다(서)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물때

목포
0136 0919
1506 2136

여수
1104 0433
2314 1713

간조 만조

�주간날씨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41(일) 2(월)

� � � � � � �
721 822 922 1021 620 818 1217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721

415

920

618

421

419

317

420

420

320

722

416

620

516

321

513

416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 산 도

진 도

따뜻한오후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28

해짐 1849
�� 1310

�� 0241

보통

높음

보통

�생활지수

뇌졸증

감기

미세먼지


